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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온실가스 감축목표 없어…
오스트레일리아, 에너지 사용 효율화 강조 … 친기업 성향 나타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지구온난화 저지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설정하지는 않을 것이

라고 2007년 회담 주최국인 오스트레일리아 각료가 8월18일 발표했다.

맬컴 턴벌 환경장관은 교토기후협약처럼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설정하는 대신 에너지 사용 효율화에 초점

이 맞춰질 것이라면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신흥경제국 대부분이 목표치 설정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

혔다.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사본을 입수한 APEC 정상회담 선언 초안에도 환경 부분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설정에 관한 내용이 없는 대신 에너지 사용 효율화와 2030년까지 삼림을 2000만헥타르 늘리도록 노력하자는 

부분만 들어있다. 초안은 회원국 회람 과정에서 사본을 그린피스가 입수했다.

APEC은 9월8-9일 시드니에서 연례 정상회담을 갖는다.

그린피스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의무 수치를 설정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면서 APEC의 입장이 

친기업 성향인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로버트 매칼럼 오스트레일리아 미국대사는 앞서 APEC 정상회담에서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기후 

협약이 채택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턴벌 장관은 “빌딩 디자인 효율화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을 줄이면 온실가스 감축으로 직결되는 것”이라면

서 “2030년까지 아시아태평양 에너지 사용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5% 줄이자는 점이 합의될 것”으로 전망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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